
그날 밤은 어두웠습니다. 예수님의 제자들은 파도가 몰아치는 

바다 한 가운데 있었습니다. 바람이 불고, 파도가 그들이 탄 

배를 이리 저리 흔들고 있었으며, 육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. 

모두가 힘들게 노를 저었지만, 오 육 킬로미터 정도 밖에 나

아 갈 수 없었습니다.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

가능해 보였습니다.

이러한 환경은 우리 인생에서도 매우 흔히 볼 수 있는 상황들

을 묘사하고 있습니다. 우리 중 대부분은 우리가 자주 대인관

계, 가정, 학교, 직장, 재정, 건강 등의 문제들에 시달리고 있다

는 것에 동의할 것입니다. 

우리의 험난한 문제들은 바다에 이는 풍랑과도 같습니다. 만

약 제자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난다면, 우리는 가장 소망이 

없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. 계속 힘겹게 애쓰는 동안에도 겉

으로는 용감한 척하지만, 내적으로는 고통받고, 지치고, 낙심

할 것이기 때문입니다.

이런 어둠과 절망적인 상황 안에서,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

어서 배에 다가가셨습니다. 그분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인생

의 바다를 걸으실 수 있으며, 모든 파도를 다스리실 수 있는

유일한 분이십니다. 모든 문제들은 그분 아래 있습니다.

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분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모습을 처음 

보았을 때 두려워했던 것처럼, 여러분도 예수님을 두려워할지

도 모릅니다. 그러나 그분은 “나입니다. 두려워하지 마십시오”

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

요한복음 6장 6절부터 21절까지는

이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지만,

여전히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적용 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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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내용은 Living Stream Ministry에서 출판한 신약성경 회복역의 요한복음 6:16-21의 각주를 
바탕으로 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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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계속됩니다. “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꺼이 배 안으

로 모셔 들였습니다. 그리고 배는 즉시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하였습니다.”

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좋은 소식이 됩니다. 주 예수님께서는 

평안을 주시고 인생의 여정을 안전하게 이끄시는 분으로서, 우리의 험난한 인

생안으로 들어 오기를 원하십니다. 우리도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단순하게 

그분을 우리 인생의 배 안으로 모셔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.

여러분이 풍랑이는 바다를 대항하여 노를 젓느라고 힘겹게 애쓰고 있을 때, 

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거기서, 여러분이 그분을 받아들여 주기를 기다리고 계

십니다. 여러분은 주 예주님을 지금 초대할 수 있습니다. 마음을 열고, 다음과 

같이 단순히 기도 해보십시오.

“주 예수님,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! 이 험난한 세상에 낮은 사

람으로 오셨음에 감사합니다. 저를 위해 죽으심에 감사드립니다. 저

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. 주 예수님, 저는 당신을 믿으며, 

지금 당신을 받아드립니다. 저를 평안이신 당신 자신으로 채워주시

고 제 인생의 여정을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. 주 예수님, 감사

합니다. 아멘.”

무료 신약성경 회복역과 신앙 도서를

WWW.BFA.ORG에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


